
S-Oil, 어디로 가야 하나요?
서울지법 , 김선동 회장에 징역3년 선고 … S- Oil은 벌금 3억원

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 판사는 10월16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(증권거래법위반 등)로 구속기소돼

징역5년이 구형된 S-Oil 회장 김선동(60)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

또 S-Oil 유호기(55) 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, S-Oil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각각

선고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피고인은 주식시세 안정 등을 위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무죄주장을 하

지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회사자금을 동원해 계획적, 조직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은 공정·투명한 거래

원칙을 벗어난 행위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"며 공소내용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.

김선동 회장 등은 1999년 12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 175명의 전·현직 임직원 계좌에

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식을 집중매입하고, H석유 등 12개 차명계좌를 통해 고가 허수주문을 내

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2002년 8월 기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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